
산업폐기물 처분 50% 감축
일본 , 2005년 최종처분 1998년의 50% 목표 설정

일본 내각 도시재생본부의 [쓰레기제로협의회]는 7도현시의 쓰레기 제로화를 도모하는 최종보고서를 정리했다.

도시재생본부는 2001년 6월 결정한 [대도시권 쓰레기제로형 도시의 재구축]을 東京권에서 추진하기 위해 7도현

시와 경제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금까지 검토왔다.

중장기 계획 책정에서는 2005년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1998년에 비해 50% 감축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해

서는 2010년 60% 정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東京권(1도 3현)에는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이 근접해 있어 지역권으로의 반출, 불법투기 등이 증가해온 상

태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재활용 대책은 최종 처분량 및 비율이 높은 폐기물(건설폐기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PCB 등), 유용성이 높은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폐전자기기 등)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쓰레기 제로형 도시의 재구축은 민간주체를 기본으로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의 정비촉진, 폐기물 처

리·재활용 관련법에 근거해 3R(Reduce, Reuse, Recycle)의 촉진과 부적정 처리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정비에 걸쳐 민간업자를 주체로 선행한 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서의 집중입지를 촉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산업폐기물 감량화 목표 (단위: 1000M/T, %)

이에 동경 임해부에서는 새로운 거점의 형식을 계획해 건설폐기물의 Material Recycle 이나 Material Recycle이

곤란한 폐플래스틱 리사이클 등 사업의 구체화를 도모한다. PCB폐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대응을 전제로 무해처리를 추진한다.

또 쿄하마 임해부(요코하마·카와사키)에서는 기존 산업집적을 살려 폐플래스틱을 이용한 공업 원료화, 새로운

제품 제조사업, 신기술을 활용한 혼합폐지 재활용 등의 사업발전을 도모한다.

일본의 일반폐기물 감량화 목표 (단위: 1000M/T, %)

아울러 센치구 임해부에서는 [에코로지 파크]를 설계해 순환형 산업의 거점을 형성, 식품폐기물의 재활용사업

구체화 등, 거점형성을 도모한다.

기타, 내륙부에서는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연료화 등을 제추진한다.

이밖에 각도현시의 역할로 원활한 재정적, 인허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5/ 03>

구 분
1998 2005

수 량 구 성비 수 량 구 성 비 증 감 률

배 출 량 8 1 ,29 0 100 8 2 ,120 100 1
재 생 이 용 률 3 1 ,48 0 39 35 ,56 0 43 13
중 간 처 리 감량 4 2 ,27 0 5 2 4 2 ,78 0 5 2 1
최 종 처 분 량 7 ,54 0 9 3 ,78 0 5 - 5 0

구 분
1998 2005

수 량 구 성 비 수 량 구 성 비 증 감 률

방 생 량 14 ,33 0 100 13 ,5 10 100 - 6
재 생 이용 률 2 ,04 0 14 4 ,15 0 3 1 103
중 간 처리 감 량 9 ,96 0 69 8 ,46 0 63 - 15
최 종 처 분 량 2 ,33 0 16 9 00 7 - 6 2


